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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내가 가진 생각으로, 고쳐지지 않은 말을 하니,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말을 하기가 두렵

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함부로 내뱉은 말에 어린 자들이 상처를 받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새벽에 회개하며 모

두가 말을 더 은혜롭게 하기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나 성자가 말하노라. 적어라.

너의 입은 나의 입이다.

너의 말을 금하고 

나의 말을 하여라.

말은 정말 무섭다.

입의 검은,

진리의 검으로는 

악을 쪼개내고 의를 세우지만,

너의 입의 검은 

생명을 해할 수도 있노라.

그러니 너희는 말을 하기 전에 

꼭 한 번 더 생각하여라.

너희 말을 듣는 상대가

너의 입의 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라.

말로 살리고 말로 죽인다.

너는 너의 입으로 

생명을 살리길 원하느냐?

절대 함부로 말하는 입을 금하라.

너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너의 입의 검으로 

생명이 해함을 입는다.

진정 너의 입이 

나의 말만을 담길 원한다.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길 원한다.

너의 뇌에 



나의 말이 가득해야 할지니,

이 시대 선생 통해 전하는 

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너의 뇌에 너의 생각 대신 가득가득 채워

너의 육신이 너의 뇌의 작용으로

말도 행동도 나의 말이 현실화 되도록 행하여라.

나의 말씀을 너희 육으로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화 시켜 보여라.

오직 나의 말씀의 위대함을 

너희가 행함으로 나타낼지어다.

차원을 높이자.

네 편한 대로 말하고 

네 편한 대로 행동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혹여 생명에게 해가 되었던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청산하고,

형제들과 풀 것은 반드시 풀고,

차원을 높여 말의 이상세계를 만들자.

진정 사랑의 말, 은혜로운 말, 진리의 말,

새 역사에 걸맞은, 

천국의 말로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자.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너의 그 입술이 나의 달콤한 말씀을 담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이 되길 원하노라.

오직 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말씀으로 진리로 세상을 가득 채우자.

나의 말을 세상 가운데 전하자.

절대 차원을 높인 말, 

세련되고 정제된 말로

나의 생명들을 구원하자.

진리의 말씀으로 

새 역사 가운데로 불러오자.

말의 빛, 말씀의 빛을 발하는

진정한 나의 신부가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너희의 신랑, 성자 주가. 샬롬.

나의 몸이 된 너희 신부들이, 



나를 나타내야 할진대,

너희의 그 입으로 무엇을 말하려느냐.

그 한 마디, 한 마디의 말에 

진심을 담고 정성을 담아라.

진리를 담아라.

너희의 그러한 말로 생명을 살려라.

나 성자가 축복하노니, 

진정 그 입이 나의 입이 되길 원하노라.

너의 입이 나의 심정을 담아 

세상 가운데 나의 심정을 전하길 원한다.

세상과 입의 검으로 싸우라.

선과 악을 쪼개고 진리로 승리하여라.

너의 정제되지 않은 그 말이 

세상을 좇는구나.

너희의 함부로 내뱉는 그 말이 

사망을 크게 하는구나.

사랑아, 

오직 선한 말, 의의 말, 진리로 세상을 다스려라.

아직은 악한 이 세상,

나의 말로 가득 채워

아름다운 세상, 지상 천국을 이루자.

세상 모든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만들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자.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말씀이니라.

진리로 싸우자.

진리의 이상세계를 이루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 *

사랑하는 섭리여.

진리의 빛을 발하여라!

나 여호와의 빛을 발하여라!

모두 일어나, 깨어나,

그 입에 진리를 담아

세상 가운데 새 역사, 진리의 말씀을 외치자!

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로

점점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구나.

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너희가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니,

이상세계가 점점 도래하는구나.

사랑아, 만들자.

이제는 하늘과 땅의 너희가 하나 되어

온전한 이상세계를 이루자!

나의 사랑과 진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도 외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샬롬.

너 자신부터다. 

네 이웃부터다. 

너희 교회부터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의 작은 이상세계가 모여

지상천국을 이루니,

너 스스로에게 하는 말부터 

차원을 높이자.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격려하고, 

너를 위로하는 말을 하여라.

그리고 교회에도, 

나의 전이니 더 조심하여 말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생명들에게 

너희의 말을 전하지 말고,

나의 말, 오직 나 여호와의 말을 전하여라.

말로 생명을 근심하고 고민하게 하지 말아라.

나의 말은 근심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안식하게 하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말이다.

나 여호와의 말은 

위력 있고, 능력이 있으며,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말이다.

너의 그 입술에 

오직 나의 말을 담길 원하노라.

사랑한다.

너희의 그 입술이 

진리의 빛을 발하길 원한다.

사랑한다.

나 여호와가 친히 말하였으니, 

목숨 걸고 지켜라.

나의 말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에게

말의 능력을 더하노라.



말의 은혜를 더하노라.

말의 천국, 

곧 진리의 천국을 이루자.


